
<기고문>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도입 위한 계도기간 부여 

  - 기고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황선순

    우리 식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에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소비자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사용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나 

많은 소비자·영업자가 유통기한을 기점으로 식품의 폐기여부를 고민하며 혼란스러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면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냉장보관 우유, 

환원유 제외)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해당되는 제도 변경 규모에 비해 유예기간이 짧게 

부여되어 많은 품목의 포장재를 동시에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교체·

스티커 처리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잔여 포장지를 폐기하는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부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하면서 제품생산, 포장재 소진시기 등 업체별 상황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도입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소비기한’이란 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할 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된다. 소비기한은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식품별 원료, 제조방법, 포장방법, 보관조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능검사 및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측정실험 등 과학적 자료를 통해 설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영업자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매년 50개 유형씩

(‘22~’25) 총 200개 유형에 대해 설정할 예정이며,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권장 소비기한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식품을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과 탄소배출까지 줄일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